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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대형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
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버스,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

예방을 위해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(‘17.1월 교통안전법 개정, ‘17.7월

시행)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ㅇ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기준에 포함되어 제작단계부터 

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며,

ㅇ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장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‘19.12.31일까지 하고,

’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%(상한 40만원)를 지원*하고 있습니다.

* (대상) 기존 운행 중인 9m 이상 승합차 및 20톤 이상 화물·특수차

(예산) 300억원(총 15만대, 국비·지방비 50:50 매칭 지원), (기간) ‘18∼’19년

□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과

보조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운수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

홍보하여 대상 차량이 조속히 장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,

ㅇ 내년 초에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

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국민일보, 3.19.) >
◈ 대형차 안전 불감.. 차로이탈 경고장치 75% 미장착

- ‘20년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불구.. 대형차 차주들 무관심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교통안전복지과 김태윤 사무관(☎ 044-201-38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